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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통신, 다산네트웍스와 MOU 체결 “글로벌 영업망 확대” 

▶ 미주, 유럽 등 글로벌 프로젝트 겨냥… 광케이블 및 토탈 솔루션 사업 강화 기대 

 

 
사진자료: MOU 체결 서명 후 기념촬영하는 다산네트웍스 유춘열 사장(좌), 대한광통신 박하영 부사장(우) 

 

<2018-05-23> 대한광통신이 다산네트웍스와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유일 광섬유 모재 제조업체 대한광통신㈜(010170)은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장비 기업 ㈜다

산네트웍스(039560)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미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통신사, 정부, ISP, MSO향 통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다산네트웍스는 초고속 인터넷인 광통신망(FTTH) 솔루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 세계 FTTH 시장 8위 기업인 나스닥 상장사 존테크놀로지(現 다산존솔루션즈)를 

자회사로 인수하며 글로벌 12위에서 7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현재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에 법

인을 두고 해외 통신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확고한 시

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MOU 이후 대한광통신은 다산네트웍스의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섬유·광케이블 수주

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다산네트웍스의 프랑스 판매망을 활용한 500억 원 규모 광케이블 

공급계약에 성공한 바 있는 대한광통신은 기존의 주력 시장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서구 선진국

가로 해외 영업망이 확장될 전망이다. 대한광통신의 신규 사업인 광통신 토탈 솔루션 사업도 다

산네트웍스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광통신 오치환 대표이사는 “5G 시대 도래로 전세계 광통신 인프라 구축 수요가 높아지는 가

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망을 추가 확보했다”며 “양사 강점의 결합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고객사 만족도 향상 등 시너지를 발휘하고 양사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광통신은 1분기 매출액 415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달성하며 연초 발표한 실적전망

치를 뛰어넘은 바 있다. 2018년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액 1,681억 원, 영업이익 349억 원으로,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 설비 고도화,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료문의: 대한광통신㈜ 윤권중 팀장 (031-489-5110), 김동훈 과장 (031-489-5113)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 

 

 


